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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문초록>

본고에 는 20  이후 민 독자 상이 드러난 작품들  특히 

모 과  계를 통해 분 고자 다. 본고에 는 일 강  소  속

에  독자 들에  , 독자 남편에  폭 과 모  히

스 리, 독자  모 과 돌  고를 드러내고 그 미를 평가  것이

다. 훈  통해 가부장  사회  질 를 들이는 데 이 지 는 모

 달리 보  양 에 집 는 어 니  돌   나타나며,

채만식  ｢불효자식｣  독자 자식  향  스러운 를 상

다. 독자-남편  러싼 사에  모  희  ｢곡상｣과 강경

 ｢마약｣에  보듯 돌 보다 훈  강조 며 폭  사  죽  이

미지를 가 다. 사량  ｢지 미｣는 편 독자 노인이 편  권함

써 역  돌 이라는 모  자질  는 고  사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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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여 다. 일 강  민 편 독자  상  모 과 결부 는 가

운데 스러운  폭  낳는 히스 리, 독자  돌 이라는 

역  통해 식민지 가부장  근  사회  상 에 균열  가 는 다

양  사를 보여 다고 겠다.

핵심어 : 하층민 아편 독자 표상, 모성, 육친애, 히스테리, 오와 숭고

1. 론

“阿片  양귀 란 에 나는 진  는것이며 이것이 이世上에 그

以上가는 것이 없는 靈藥”  “使用方式에잇  사람 危急  生命  

구 는데 업지못 것이며 즉 지 그以上가는 貴中 고神通  藥  發

見  못”  것이지만 “그反面에 그藥 야 몸 망 고 집 破 고 

社會에나스지 못 는 사람 만드는 至極히 미워야 고 업새버리지

면  운痲藥”1)이다. 상에 다시없는 약인 동시에 몸과 집 과 

사회를 망 는 마약이 도  편(모르 )  이  우리나라 근 소

 통해 다양 게 재 어 다. 앵속(罌粟) 는 (大煙)이라는 

이름  가진 양귀  에  나 는 진 이 “검 엿처럼 는 것  

손  잘 만  벽돌장만큼  크게 덩이를 만들고 지에다가 잘 싸  

매매를 는데 그것이 편이요 거  다시 여 소 가티 -얀 

가루를 만드는데 그것이 모루히 ”2) , 이는 일 강  우리나라에  

침략  상징이며 근  어 운 면  집약 는 장 이다. 1920  

이후 식민지 조 에  편  독부  인 에 매를 통해 조직

 통 었고3) 격 게 증가  편 독자들  개인   국가  민

1) 一記者, ｢法律이 公許  阿片中毒者 治療所｣, �별건곤� 67 , 1933.11, 23쪽.

2) 南隊記者石火生, ｢顯賞讀物南北隊競爭記事, 殺人魔, 自身鬼阿片窟大探査記, 烈

風酷寒七晝夜에 單身  冒險大探査｣, �별건곤� 4 , 1927,2, 65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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족  망 는 ‘폐 ’  간주 었다. “阿片中毒者라는명 듯는 그사람  

자신  망 지 랜 사람이 . 집  망쳣고, 社會에  버림 당  사람이

라 보다도 가 고 살마즌 幣物이다.”4)

편 약에 독 다고 는 모  양 근  과  명 는 국 

명  침략과  폐해가는 식민지  실  시킨다.5)

朝鮮에잇  �모루히 �는 中國에 阿片과마찬가지  政策的 는

生理上  作用 고있는 것  事實이다. 이것  一言  證明함에는 

그 �모루히 �라는 藥品이 阿片煙과 갓 作用  惑 그보다  怪

惡  作用  사람 肉體  精神  滅亡 는것과 그藥品 原産地가 日

本인것과 그藥品이 正當  輸入手續  지  年年多量 密輸入이그들

손 고 그密輸 藥品 正當  藥用에供用 지 는 것이 勿論인6)

조 에  모르  독자 양산 과  히 국에  편 독자 

양산에 견 는데, 이는 침략자인 국 일본  책  모가 공통  

개입 는 닭이다. 일본이 침략  해 편  국에 듯 조

에 는 모르 이라는 약품  해 부  법  공 함 써 

많  독자를 낳는다. 이런 에  조  모르  독 는 식민지  

울함이라는 미를 내포 게 다. 즉 모르  독자는 단 히 병자나 

범죄자가 니라 침탈당  민족 체, 훼손당  민족  체를 우르는 

미 지 상승 다.7) “다만 그것  번 몸에붓침 써 餘地업시 敗

3) 우리나라는 원래 편 청 국이었 나 일본이  침략 재원 마  등  목  

조 에  약용 양귀 를 재 고 과잉 생산  편  소 를 도 면  20

 이후 격 게 독자가 늘어나게 었다. 이에 해 는 강, �20   

동북  인과 편�, 인, 2008, 110∼112쪽 참고

4) 一記者, ｢法律이 公許  阿片中毒者 治療所｣, �별건곤� 67 , 1933.11, 23쪽.

5) 19  말 과 약  분야  에 힘입어 카인이나 헤 인 같  독  강

 합 질이 개 고 주사법 지 명 어 마약 독 가 욱 심각해

다. 마이크 헤스킨스, �마약�, 이민  역, 뿌리 이 리, 2005, 10쪽.

6) 自影生, ｢모루히 雜考｣, �신민�, 1927.9, 31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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家亡身 스  招致 는 痲藥”(31)이라는 인식  과 인 것이 니

라 민족  훼손이라는  미가 덧 워지 에 가능  것이다. 도

시 뒷골목 담벼락에 어 편침  찌르고 부러진 ‘자신귀(刺身鬼)’

 존재야말  식민지 근  어 운 실  집약 는 상이다.

일  강  소  속 편 독  미를 분  존  연구들  30

 후  이후 만주 경  지식인 독자 소 들  주  다루어 다.8)

이  달리 본고에 는 20  이후 민 독자 상이 드러난 작품들

 특히 모 과  계를 통해 분 고자 다.9) 모 , 즉 어 니  역

과 자질이란 독자  부도 과 이 심에 조 는  희생이나 

7) 구에 는 모르 이 여  약 , 편이 남  취미  간주 었다. (이에 해

는 베리 리건,샌   외, � 연  사�, 이  역, 이마고, 2006, 187∼

190쪽 참고) 면 우리나라에  편과 모르  많  경우 동 며 자신귀(모르

 독자)  모르  편에 해 가볍게 취 다.

8) 존  연구 는 경  ｢ 맹｣  심   연구(이에는 ｢ 맹｣  일

 에  분 는 이 , ｢ 미담과 연 에 나타난 내  갈등과 일

 ｣, �재일본  재만주 일  논리�, 역락, 2004; 이경훈, ｢ 편  시 ,

편쟁이  시 ｣, �사이間� 4, 2008 등과 이를 항  에  평가 는 조

진 , ｢만주이주민  실 곡과 체 ｣, � 소 연구� 17, 2002; 신 , ｢

경  작품에 나타난 스포라 식과 양상연구｣, �국 인 연구� 8,

2011; 상 , ｢ 면구조에  국책 과 심 구조에  허구  ｣, �

 연구� 36, 2008; 언복, ｢타락  시  타락  쓰  법｣, �

이 연구� 47, 2011 등 외에도 3  에  라보는 차 연, ｢ 경  ｢ 맹｣

연구｣, � 국 논 � 53, 2009; 주, ｢만주국 재  사  마,  해

 난경｣, � 국근 연구� 22, 2010; 차희 , ｢ 경  소 에 나타난 가족  

회복과 공간  미｣, � 인 연구� 40, 2013; 노상래, ｢헤 토 , 3  

 읽는 만주｣, �인 연구� 70, 남 인 연구소, 2014 등이 있다.), 만주 

경  독자 상 연구(남춘 , ｢해   국 이민 소 에 나타난 편  

미｣, � 국 이 과 평� 37, 2007), 편 독자가 드러나는 특  소 에  

연구(이에는 ｢사랑과 죄｣를 심   균, ｢｢사랑과 죄｣에 나타난 편 독

자 상 연구｣, �국 어 � 54, 2012  경  경 소  남천  언  장

, ｢경  경 편 사  인 과 공간 상｣, � 울  연구� 13, 2013.11가 있

다.) 등이 있다.

9) 경  ｢ 맹｣  지식인 독자를 그리지만 모 과  부분만  취 여 논

에  다룬다. 이 에  ‘모 ’  돌 과 양 , 훈  등 어 니 역 과 자질  

미  사용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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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내  리  존재 다. 그  함께 어 니  민, 독자는 모  가

부장  자본주  근 사회에  이  편에 존재 는 감 , 자연, 본

능 는 라는 면과 연 다. 본고에 는 민 편 독자 상

과 모   분 고 그 미를 히도  겠다.

2. 독자 아들과 육친애

사라 러  어 니 역 에 르는 과 인지 능 , 태도 등  보

 양 , 훈 이라는  면  다루며 그 속에  생 는 갈등  

다. 러 에 르면 보  양  사  동  보존

(preservatve love)  다. 즉 보 (양 )는 리  단 이 에 주

어지는 것 , 자식에  주시(scrutinizing)  통 불가능  

계에  겸손(humility), 이에 른 변  용이라는 자질  시

는 돌  나타낸다. 이  달리 가부장  사회에  어 니는 자식  사회

에 요  인간  훈 는 존재  모 를 강요 는다. 어 니는 

가부장  권 에 복종해 집단이 허용 는 행동  자 에게 훈 다. 훈

 간 과 통  , 훈 는 모  시즘  통  폭  

양상  나타낼  있다.10) 이  달리 보  양 에 집 는 어 니  

 보존  과잉에 른  나타나 도 다. 훈  통해 가

부장  사회  질 를 들이는 데 이 놓이는 모  달리 

 모  자신  인 자식에   이라는 에  

인 격  갖는다.11)

10) 사라 러 , �모  사 - 쟁과 평  �, 이  역, 철 과 실사, 2002,

143∼181쪽 참고.

11) 란 자  상실 상황에  는 일종  나르시시즘  자 회복행 이다.

이트에 르면 여  사랑  나르시시즘 , 여 이 상  나 갈  있는 가

능  공간이 모 이다. 자  이를 사랑 는 것  자신  분신  사랑 는 것

, 이런 모  상 라 보다 자  나르시시즘  연장이다. 임 희, ｢사랑: 그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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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 ｢ 맹｣계열 사12)에 는 들  편 독  고  해,

즉 훈  해 “ 가 날과 같이 다시   들어 지 는  

 만나 보시지 시겠다는”13) 강인  어 니  모습  보여 다.

그  생각에는 여러해만에 맛난  다시 역폼에   붓잡고 울

 짐작햇든 것이 것과는  싸늘  그모양에 일종 실망 지 

느 다.

그러나 소장  속  죄다 엿보고 얼마나 엄격  어 니인가를 실

히느 다.14)

｢도라 는 인생｣에  편 독자 명우  어 니는 엄격 고 싸늘  존

재  그 지며, 만남  고 명우는 차가운 어 니  모습에  몽

지 꾼다. 그 는 들  사랑  에 독  용납 지 며 들

 ‘   들어 ’게 다는 리  들  삶  통 다. 이러  어

니  모습  다른 부락민  시 에 실망스러울 도  싸늘 고 이상

 것  여겨진다. 그러나 가부장  권 를 변 는 보도소장  에 

그것  엄격 고 강인  참  모  공감 다.

엄격  어 니  보도소장  훈 에  지식인 독자  를 그

리는 ｢ 맹｣과 달리 채만식  ｢불효자식｣  지식인 남  자  시

에  고향 구인 편쟁이 복  타락과 그 어 니  어린 

를 그린다.15) 생인 ‘나’  시 에 그들  체는  이미

고 그  있는 욕망｣, �페미니즘과 신분 �, 여이연, 2003, 35∼39쪽 참고

12) 1940  7∼8월 ｢인 평 ｣에  ｢ 맹｣  장편소  ｢도라 는 인생｣(1941  

만 일보 연재)과 �마  �( , 1942)  개작 다.

13) 경 , ｢ 맹｣, � 국소 계� 25, 동 출 사, 1995, 470쪽.

14) 경 , ｢도라 는 인생｣, �20  국 조 족 사료 집 6�, 국조 민족

출 사, 2004, 390쪽.

15) ｢불효자식｣  채만식  등단작 ｢  ｣다 에 (�조 단� 2권 10  

1925) 소 , “ 편쟁이  생리를 잘 사해 , 본인이  편쟁이가 니었나 

는 해를 도 했다”(채만식, ｢불효자식｣(�채만식 집� 6, 창작과 평사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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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 포착 다.

복이가 입   얼마 동  그  체는 산 사람  살이라 는 

나 썩  송장에 가 웠었다. 그  사지  몸뚱이는 부가 스럽게 

찌그러지고, 러진 검푸른  종처  불그 니  솟  이 녹

같이 노랗게 곪  새 종처  시꺼   고약 조각  덮여버리고 말

었다. 욱이 그 보 만 여도 진 리가 나는 다리를 걷어 고  날카

롭게  냥개  늑신 곪   종처를 짝 짝 다가 신

지 조각  고 꾹 르면 푹 솟쳐나 는 녹 지 같  런 고름과 검

붉  며 삼복 염천에 송장 썩는 것 같  그 고약스런 냄새- (422)

편쟁이 복  존재는 송장 같  썩  체  이미지  덮인다. 모르

 주사  생  사용  몸에 잡힌 종  고약  냄새  

고 퍼런 고름  이미지,   고약 조각과  종  뒤덮인 체 

에 새 이 ‘녹 지 같’이 솟 르는 고름과  인상만이 ‘ 스럽

게 찌그러’진 채 존재 는 것이다. 편쟁이 복  체에  이 생생

 사는 죽  인간, 삶  미를 찾   없는  이미지를 편쟁

이에 덧 는 것  그 지나 게  사가 히  체16)  매

 가 다. 복  종  뒤덮인 체는 스러운 동시에 식민지 

근 도시  매 과 탕진이라는 미를 간직  것이 도 다. “ 날 진

사( 복  ) 집  롭  부귀  삼십 이 채 못 간 늘날 그 

족  모진 락”(419)이라는 이야 가 그 체  에 새겨진 것이다.

이는 자본주  근  명  향락에 진 식민지 청  모습  변 다.

“그동 에 부인  주 니 속에 든 돈 구원  그  담 값, 군것질,

1989, 410쪽.. 이 에  ｢불효자식｣  인용  이 책  함)는 작품이다.

16) 체(abject)란 스러운 동시에 신  매  가진, 매 과 감이 차 는 

상  미 다. 리처드 커니, �이 인, 신, �, 이지  역, 개마고원, 2004, 24

쪽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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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사진 구경, 탕, 차삯  매일 일원  십  스실사실 다 없

어지고 말 다.”(428) 자본주  근  명, 즉 담  군것질, 동사진과 

탕  식민지 청 들  며 궁극  그들  편에 매 다.

어떤 미에  편  자본주  근  도시  향락과 소 를 집약  상

이다.17) 복  독  체에는  소 라는 탕진  이미지 에 

부  자본  름이라는 범죄  이미지가 끼어든다.18) 각  해 돈

 히 탕진해야 다는 에  독자는 자본주  사회  범죄자가 

는 것이다. “ 리 몸이 튼튼 고 마 이 얌 다는 사람이라도 

번 편에 독이 어 몇 해 지나고 나면 체는  송장이 고 행신

 개차 이 어버리고 마는 것이다.”(423)

스러운 체를 가진 편쟁이 복  그  어 니에  

지 불러일 킨다. 부인  얼굴  “그  동시에 복  얼굴과 그 다

리를 걷어 고  편주사를  모양이며,  닥 같  흰 손

이 다시  감  우 충  붉  담과 그 에    입고 쇠사

슬차고 노역  고 있  그  죽어가는 듯  상이며-그에  여러

가지 일  주마등과 같이 연상”(418)  다. 강건 고 싸늘  어 니를 

그리는 ｢ 맹｣과 달리 복  어 니 부인  “과연 상  가난과 

고생  자  다 짊어지고 있  듯이 야속 게도 라 고 곤궁 게 보”

이는 존재  “모 가 일부러 그처럼 차리고 꾸미  여도   없  

만큼 지 지  궁  특  운이 그 주 에 떠”(419)도는 모습이

다. 즉 그  모습  늙고 라 며 가난과 고생에 찌든 식민지   

17) 일 강  사들에  편  마작이나 도 과 결부 거나 색주가, 커 집단

과 결부  부  소  탕진  이미지  나타난다. 가  ｢想像 갓 世上

京城  다  魔窟｣, �별건곤� 23 , 1929.9에 는 ‘吸血鬼  阿片窟’, ‘挾雜輩惰民

窟’ ‘색주가’ ‘뚜쟁이 魔窟’ ‘鬼神 는 尊乃魔窟’  열거 고 있다.

18) 균  ｢사랑과 죄｣에  편쟁이가 범죄자  재 다고 지 며 장  역

시 경  경 편 독자  상이 병자가 니라 범죄자  나타남  이야 고 

있다. 이 에 는 이러  분 에 동 는 편 민 독자  상에  병균

 감염에  공포  가 나타남  힐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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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 집약 다. 그런데 이러  식민지  여  그 는 

들에  어린 를 보여 다. “‘늙 신 어 니’  특  자

”(419)가 독자-범죄자 들에  조건     그

것  부도 고 스러운 것  그 진다.

“어이구 .... 이 사람 , 말  말소....( 략) 내가 그  보다니...... 지상

(妓生)  지 나 갖다 잽  죄루 그런다니 그것이 그리 큰 죄라

구...... 도루 찾 주  구만이지...... 편 침질이사  돈 갖구  맘 루 허

 슨 상 이여......”(421)

그  는 들  범죄나 편 독과 같  부도 에  감

며 참해질  참해진 들  체를 그 자체  사랑 는  

다. 독자이며 범죄자인 복과  를 보여주는 어

니 는 스러움  통해 가부장  자본주  사회  상  리나 

가 에 균열  가 다. 모 에게 “ 편쟁이  거짓말이란 참 엉 리가 

없는 것”(422)  부 는 복  말  일  진리  믿고 르는 어

니 부인  는 자식  를 요구 는 것이 니라 자식  

부도 고 스러운 모습  그 자체  사랑 는 것이 에 특별  울

림  갖는다. 그  는 부도 고 스러운 것이 에 그 는 

들과 같이 미움 는 상이 고 만다.

이 게 고 난즉 “그  자식  뒤어지거나 말거나 내버  지 고 

탁 탁 가축  여 다”고 부인 지 주  사람들  동  잃고 미

움  게 었었다. ( 략) 그 복  ‘그 얼굴’  번 보면 그이  에

는 그만 , 처 는 이 듯 쏟 지며 그 에 었  결

심   듯이 풀 버리고 다만 가슴만 죽도  타 울 뿐이었었다. 이것

이 지극  ‘어 니  자 ’ ‘  사랑’이다.(4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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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에   부인  는 복  독과 같이, 리 모진 결심

 해도 결  어지지 는 험  욕망이다. ｢불효자식｣  민 어

니  인 사랑, 에  사를 통해 식민지 가부장  근  

사회  리나 상  삶  질 에 균열  일 킨다. 모 에게 스러

운 상  향  인 를 과연   있는가, 이 에 

해 소  단  보 며 스러운 편 독자  체를 품는 ‘

 사랑’,  를 그리는 데 집 다.  힘  지 

 채 모든 것  감싸 는  모 , 란 리 스러운 모

습이라도 그 자체  감싸는 것인 동시에 직  상에게 는 

 힘 , 실  도 과 법  월 다는 에  인 

미를 갖는다. 이러  부인  모습과 행동  식민지 지식인인 ‘나’  

 시 과   그 가 가 드러진다.

상  사회  리  가 를 벗어난, 그러나 인 사랑  힘  지

식인  굴복 게 는 힘  도 다. 채만식  ｢생명  희｣에

 편 독  착취계 이며 고등 민인 부르주  산계 , 특히 미

나 산과 같  에 탐닉  식민지 산계  운명  나타난다. 그

럼에도 소 에  부모는 독자 자식에  없는 자 를 당연시 다.

“그 잖 는 엇이 그 잖어요?  집 에 편쟁이가 이나 고,

그란 면 번들번들 놀면  부모 고생이나 시게 허구...... 그런 자식들  

나 같 면 돌 다도  보겠습니다.”

“그럴래 야 부모 자식 새에 좋달 것이 엇 있겄냐. 좋 도 자식 나 도 

자식, 잘나도 자식 못나도 자식...... 자식  가는  일 이지......( 략) 인

 구 보 라만 자식이 잘못  처럽구 불  맘  느니라.”19)

소 에  ‘못나도 자식’  향  부모  자 는  지식인조차도 고

19) 이 소  고   단편소 (1928.5.29 탈고)이다. 채만식, ｢생명  희｣,

책, 440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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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이지   없는  것  그 진다. 자식이 낮고 참  

에 히  어지는 부모  ,   그림 써 

민 편 독자  상  단  를 어 항 이고 인 

미를 갖게 는 것이다. 식민지 청  능과 탕진, 독  돌보는 

란 훈  폭 이 니라 돌  고를 다. 스러운 존재에 

 인 사랑, 과 고 스럽 에 증폭 는 사랑  통

해 상  리  사회  가 마 도 돌 보게 만드는 힘  갖는 것이다.

3. 독자 남편과 히스테리

독자 들에  모  사에 해 독자 남편   내  

사는 폭행이나 , 가  등 편 독자 범죄   보다 다양  

갈등  담고 있다. 민 독자- 우자를 향  나 돌  실

거나 미  것 , 그 과 에  가족에  나 폭  낳거나 

가  결말  가 다.  ｢이 분 ｣에  독자- 들에 

 어 니  돌 과 같  조건 인 보 가 독자- 우자  계에

는 이루어질  없  잘 보여 다.  십 노인  째 첩이었  

채는 병립과 함께 도망해 북경에  편 매업자  살 가지만 편 독

자가 어버린 남편  버리고 도망 다. “병립  채를보고 죄없는웃

 번힛  웃고나  궐병  맛나게 면  를  드리킨다. 어느

모 보면 천진스러워 는 이 병립 이 지  없이 채 가슴  쓰

라리게했다.”20) 천진  병립과 그를 돌보는 채  모습  부부 계라

보다 모자 계처럼 그 진다. 채는 이 같  병립  모습에 분노

보다 동  느끼지만  상인 자식이 니라 욕  상인 

우자이 에 그에   돌  이루어지지 는다.

20) , ｢이 분 ｣, �조 � 5권 1 , 1939.1, 354∼355쪽.



198 여성문학연구 제39호

독자- 우자  사는 독자에  돌 보다 그에  나 처

벌  심에 고 폭  동  이야  나타난다. 가  남천  ｢

퇴 ｣  통해 모르 독에 진 생 인  자식처럼 훈 고 

는 지식인 남  사명감  사 다.

향란이는 생이다. 구나 사마약이 나 일종  ｢ 편쟁이｣다. 경

자신도 어떤 구가 카페-여 과 지 분  동거생   그 구를 

찾 가  충고 일 지 있었다. 그러든 자 는 ｢ 편쟁이｣  계를 맺고 

있다. ( 략) 그들  그 게 만들어논 실에 야 항  는 법 이불

상 가 여자를 고 그를 구해주는 것 이외에는 있   없다. 사랑

속에  이를 인간  돌 보내 뒤에는 자  사명  난다.21)

지식인 남  경 에게 독자- 인 향란에  돌 과 는 주 자 

동  체 는 과업  시 고 있다. 타락  여인에  단  동

이나 이해를 어 그를 구원 고 는 법  통해 편쟁이를 양

산 는 시  사회에  과 항  행 다는 주 자  사명

 그  ‘ 계를 맺’  것이다. 이 에 독자- 우자에 해 그는 

불리 동 지도 지만 런 나 움도 보이지 는다. 향

 주 자라는 자 를 극복 는 행 , 그는 독자를 료  

사, 작  사명  실천  지식인  자 를 구축 는 것이다. 그  

에 자신이 료    향란이 모르  주사 고 있다는 사실

  간 “소시민  주 양심이란 이런게다.”(289)라는 후  깨우

침과 함께 그  과업  실 를 맞이 다. 그는 자신이 주 자  사명감

 언가를 다고 느끼지만 이는 단지 ‘소시민  주  양심’일 뿐이

며, 30  후  사회에 주 자가 항  에 없듯 자본주  근  

사회  어 움 속에  실  에 없다.

21) 남천, ｢ 퇴 ｣, �조 � 3권 10 , 1937.10, 280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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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 퇴 ｣과 ｢이 분 ｣가 독자- 우자에  훈  연  실

나 돌  불가능함  사 다면 ｢ 명｣  독자- 우자에  

조건 인 돌 이 리  가  결합 다 라도 가  것임  보

여 다. ｢ 명｣  “일생  통해  듯고 본 에 가장 거룩   여  

그 볼 ”(555)22) 는, “다만  사람  인간이 다른 사람  해  처

에 엇  마  지 변 지  히 자 를 포 면  남  

다는 이 고귀 고 거룩  심  그 보 는”(555) 도  어진

다. 자신  잊고 남  돌보는 과 희생  리 이고 종 인 이야

를 해 채택  재가 편 독자 남편  돌보는 내  사이다. 소

에   자신  목  구해주었다는 이  독자 남편 철  자

식처럼 돌본다. 이러   모습  ｢불효자식｣  부인과 사

다. 함께 망해가는 이 있 라도 돌보 야 다는 희생과 헌신  모 이 

상 는 것이다. 그런데 편쟁이- 들  돌보는 부인  헌신이 

주변인에게 경멸당 는, 스러운 행 인데 해 편쟁이-남편  돌

보는  헌신  모 에게 고  것  찬양 다. 이는  헌신

이 부인  경우처럼 이 이고 조건  욕망과 결부  것이 니

라 남편에  공양과 보  강요 는 건 가부장  리  결부  

행 이  이다.

 날마다 날마다 그러  일  풀이 는 것이 인생 일  큰 경

이요 큰 사업이었다.  그러는 동 에 닥 는 일이 나도 쓰라리고 

지  일이 없었겠지만, 그래도 언 든지 만족  듯 여  이맛살  

찌푸린다든지  짓고  린 가 별  없었다. ( 략)

“ 이구,  가 군. 병든 남편  여 게 고생  니 가엾

 일이지.”(502∼503)

22) ｢ 명｣  용운이 1938  5월 18일부  1939  3월 12일 지  223회에 걸쳐 

｢조 일보｣에 연재  장편소 이다. 여 는 용운, � 명- 용운 집 3�,

태 사, 2011에  인용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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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게 있어 편쟁이 남편에  돌  부인과 같  조건

 사랑이 니라 ｢ 퇴 ｣  주 자 경 가 행 는 과업이나 사명

과 같  리  행 이다. 그  희생과 헌신  없는 만족  주는 

리 인 것이어 , 사람들  편쟁이 남편에  를 는 신

에 그  헌신이 주는 고함에 찬사를 보낸다. 남편  편 독  주

변에 손가락질 는 부랑함이 니라 ‘병든’ 것  이해 며 그  행

는 살맞 보다 ‘가엾 ’ 동  상이다. 병든 남편  공양과 보 이

란 건 가부장  리에  출  것이 에 그  돌  독자  

 여부  계없이 고  행  간주 다. 그러나 사  결말에  

편쟁이 남편 철이 자신  구  것이 니라는 사실이 지면  그

 리  행  근거는 미  것  귀결 고 만다. 즉 그는 편

쟁이 남편  돌본다는 미에 보 이라는 리  가 를 부여 고자 

했 나 이는 거짓 믿 이며, 남편에  공양이란 건  리가 미

듯 그  행 는 가  것이 고 만다.

편 독자 남편에  내  희생과 돌  그린다는 에  강경

 ｢마약｣  ｢ 명｣과 사  사를 보여 다. ｢마약｣  내는 “

면 언 나처럼 열리지 는 입 ,  번 가 어 게 내는 남편  

질, 그리는  지 이 ”23)러야 는, 종 이며 말 지 못

는 존재  가부장  희생양  그 진다는 에 는 ｢ 명｣  주인

공과 사 다. 그러나 ｢ 명｣  과 달리 그 는 임없이 자식  울

소리를 듣고 이  모습  그리는 강  를 나타낸다. 그  

가 독자 남편   폭 과 함께 존재 는 것이다. 그는 남편  

라가는  “  보득  소리같  버 소리”를 듣고 “보득일 어 고”

는 생각에 워 며 “ 탈  나리니 보득일업고뛰고싶게 이 평탄

다”고 생각 고 “사분히 스 는 주단냄새에 보득  고리 이라도 얻

면 싶”(41)어 다. “ 에 몸  니 연 그 집 에 

23) 강경 , ｢마약｣, �여 � 2권 11 , 1937.11, 40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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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르는 보득  얼굴이 불 나타나고”(41) “곁에 보득이만 있다면 는

 지내리란 생각도 는든다.”(42) “이어 보득  출출마른 내 몰

롬나는 입 이 볼에 훅꾼 타 르고 엄마를 부르고 왼  헤매이다

가 갈자리 가시에 그 조고만 과 릎이 상 여 가 톡톡 르는 것이 

에 다.”(42) “니가 질리고 내 는 지 노! 이 에 

남는 과일쪽  보득 살인 듯”(43) “훅꾼일어나는 내에 보득  귀

이 풀 에스 는 듯이 가슴에 번듯그린다.”(43) 독자 남편에 

해 국인에게 가는 공포  산  걸 면 , 간 에 감  

채 겁탈  당 면 도 그 는 자  이를 보고 느끼고 그릴 뿐 실에

  돌린다. 즉 그에게 이에  는 독자 남편 지도 미

워 지 는, 남편이 자신  다고 는  실에   돌린 

각과 상  동인  작용 다.24) “새벽부  남편이 자 를 이 놈에

게 는가 고 이 들었든 것이다. 나 그것  잠간이고 어 에 

남편이  집에갔는지, 여 어  죽지나 었는지, 만일 갔다 라도 

보득일다리고 얼마나 를 태울 는 걱 이 루어 일어난다.”(42) 그

 남편에  상  그 가 자식에 해 갖는 가 강 면 강

 떨   없는 미 이 어 그  죽  책동 다. 가벗  채 

를 리며 도망 면  그 는 직 보득에   그만큼 강해

지는 남편에  헛  를 품는다. “이 놓면 내 내남편  못만

나볼 듯 어 지그래생각이 ”(44) 그 는 “보득  에 쓸어진남편 편

에 취 야 있 그 이 가면 부틀고 싫건울고싶다. 원망도 것도사라

지고 직 가웁고 슬 만이 이락이락 일어나는 것이다. 당남편도 그

를부틀고 사죄 것같다  편도 떼일것같다.”(44) 그 는 자신  도망

24) 주 (attention)   상(fantasy)이다. 상  맹목 인 자 심 인 목 과 

상상  증식  미 다. 상  , 지 , 를 해 맹목  놓게 는 

지 이고 상상  구사 는 동이다. 자신과 이에   일차  

상  구  어 니는, 그 상  해  실  조직 며, 변 스럽게 행동

다. 사라 러 ,  책, 202∼203쪽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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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해 남편이 편  떼고 자신에게 사죄 며 이 보득과 함께 행복

 찾   있  것 같다는 각  붙든다. 이러  각이 그  도망에 

힘  주지만 그것  그   리는 죽 만큼이나 허황  상일 뿐이

다. 자식에  미  듯   힘이 도   그 에게는 어떤 

도 생겨나지 는다. 그 는 남편에 해 원망이나 분노조차도 보여

주지 는데 그것  그 남편조차 자식   부분  인식 며 자식에 

 극   가운데 모든 것이 용 는 닭이다. 그러나 이러  

그  미  ,  란  실이 개입 며 죽

 나고 만다.

｢ 가 여  있다 ｣

그는 허공  향 야 부르짖었다. 속에드리운  허공 남편  라  

자락인가  짝 신이 든다. 허나 니었다. 그는 고 울었다. 그리고 

여라도볼  다리  움직이다 그만 쓸어진다.

가 가..... 어  일어나 ...... 남편  어찌  고 이  등  

편쟁이가 지 어떨지...... 고요히 이 어지고만다.(45)

그는 죽  간에야 실  상과 분리 며 자신이 독자 남편 

에 죽어감  인지 고 처 이자 마지막  남편에 해 냉소 지만,

그 간에도 이에   집착만  사라지지 는다. 결국 그

 희생  등  편쟁이를 낳  뿐 그 이를 해 어떤 것도 해주지 

못 다. 고  우는 보득   보며 그 는 후를 맞이 다. 이

를 양 는 과 등  편쟁이 남편  미  소 가 며 그

 희생  미  멸  자 내게 는 것이다. 독자   소

, 탐닉과 부   어 니  란 없이 결  것이면   

없이 루  것이 다.

돌  구 는 ｢마약｣  내가 단지 희생  뿐 독자 남편  향해 

어떤 항도 지 못 는 면 희  ｢곡상｣에  내는 남편  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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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 간 그것  폭 인 식  는 모습  보여 다.

희  ｢곡상｣과 강경  ｢마약｣  편 독자 남편에게 고통 는 

내가 자식 는 남편에  상 가운데 실  곡 고 폭  결

말  맞이 다는 에 는 사 지만 그 폭 이 어  향 는지, 그 효

과가 엇이며 독자 남편에  태도가 어떠 지에 라 차이를 나타

낸다. 자식에  조건  사랑과 돌 만  보여주는 ｢마약｣과 달리 

｢곡상｣에  어 니 남이  들  계에는 과 훈 , 폭 이 

재 다. 는 어 니 남이  일  도 주면 도 연신 “어 니  이런 

색  살”25) 는 식  주 이 들어 있다. 이는 어 니  폭 이 언

 자신에게 가해질지 모르  이다. 남이  분노는 만주에  돈  벌

어 겠다며 떠나갔다  만에 “작  여름  이맘  돌 ”(397)  

독자 남편에  복 심에 원 다. “ 를 잘 키워  남편  복

지 리라.”(396) 편 독자  몰락  남편에  가 깨어질  

그 는 가  는 신에 이를 린다. 충실  남편이 만주생

 5 만에 독자가 어 돌  데 른  이 그 에게 과도

 폭 과 히스 리를 자 내는 것이다.26) 그 는 지나 게 결벽  추구

며  사소  행동에 지 남편 인  닮  구 , 즉 부도  

구  견함 써 폭  가 는 처벌  히스 리를 다. 남편

이 부랑 고 부도 면  들에  그  상과 히스 리 역

시 강해진다. 즉 그 는 남편이 편 독, 거짓말, 도 질 등 갖 리를 

해가는 데 히 해 부도  들  상  견 며 처벌  

가 는, 훈  모  히스 리를 나타내는 것이다.

처참  모양    모양   인  라  모색 그 다. (

25) 희, ｢곡상｣, � 통 국 계 13- 희�, 어 각, 1994, 393쪽.

26) 히스 리란 가부장  사회에  자신  언어를 잃어버린 여 이  는 얼거

림과 같  몸 언어  언 는 양식  단 히 장  가 니라 연출

는 욕망이다. 임 희, ｢히스 리 : 여  체 언어/권 /욕망｣, �페미니즘과 

신분 �, 여이연, 2003, 96∼97쪽 참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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략) 이런 닭에 남이는 늘 다른 어 니 이상  들에게  찰이 컸

다. 들  일거일동에 주 를 다했다. 그것  인  같  데가 사랑 는 

들 에게는 없 를 라면 , 그러다보니 결과는 히  가 인

 같  데가 있다는 것  찾 내는 것과 같이 어버 다. ( 략) 남편에게 

 망과 증 가 크면 클  들에게 가는   지극해갈 뿐이었

다. 남이가 인  해  일어나는 울 를 에게 는 것도 이런 

 작용에  생 는 결과일 것이다.(394)

｢곡상｣  이러니  철  소 이다. 들 가 어 니에게 잘 보

이  노 면  그것  어 니  분노를 키운다.  어 니  

들에  사랑이 면  시 시  폭  동 게 다.

들에  사랑 에 주   찰  도  검열  작용 며 그 속

에  버지  닮  모습  견 게  , 독자 버지  착  들

 상 속에 동일시 며 이에   는 처벌  들에게 매질

이 가해지는 것이다. 들에  사랑이  그에  폭 도 커

진다는 이러니, 사랑  에 해야 고 처벌해야 다는 리

 규 가 강조 며 처벌 는 어 니  폭 이 공포스럽게 자리 게 

다. 남편에  분노를 들에게  이 면  채찍질  가 는 ｢곡상｣

 모  사는 가부장  자본주  사회  리에 일  복종 는 

태도라는 에  ｢ 맹｣  모  사  같 , 계몽   사인 동시

에 그 지나  폭  인해 가 니라  죽  낳는다는 

이러니를 보여 다. “ 도 없는 신경질  늘어놓 며 어깨찜, 가리,

랫도리  것 없이 함부  다. 그것  가 보든지 어 니가 사랑

는 자식에게  태도라고   없 리만큼 지독  매질이었

다.”(395) 단지 버지  닮 다는 이 만  들에게 가 는 매질  

가 며 훈 이 보다 폭 이며 히스 리이다. 이러  폭 과 히스 리

에는 가부장  사회 속 희생 는 여  항  나타낼 법이 없는 

닭이다. 즉 에게 가 는 매질  를 품었 나 실망만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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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쟁이 남편에게 가   있는 일  항이며 나 가 가부장  리에 

항 는 행 라고 볼 도 있다. 어 니가 자식  사랑  에 히

 매질  가 다는 모 , 남편에  내  가 결  어지지 

 에 실망이 복 며 그 실망이 커질  이에  폭  역시 

커진다는 모 과 이러니 속에 소  속 불행이 내포 는 것이다.

소 에 는 들  다는 이  가 는 어 니  시 시  폭

과 편  해 는 엇이든 고야 마는 독자 버지  부도 이 

결합해  들  죽  가 다. 그런데 독자  부도 과 어

니  히스 리  도   닮  고 있어 , 버지  부도 에 

해  어 니  도  역시 강해진다. 도 과 부도 이 다

는 모  자본주  사회 속 ‘돈’ 이외에 모든 것이 미 다는 일상  

진실  드러내는 것이다. “지난번 주일 강담시간에 들  ｢산드롱  리

구 ｣란 이야  같이 자  어 니는 게모인가보다고”(396) 해  10

 들  계, ｢산드롱  리구 ｣  계가 포착 지 못 는 것

 식민지 자본주  사회  어 이며, 편과 자본에  조건  욕망

이다. “도 과 리  인 과 체면  다 모르는”(405) 편  구  

해 자식  는 버지  부도  “ 상일- 른 상에 산다는 사람

들도 결국   살 도를 꾸미느라고 남  해 는 일이 있지 가-

 들  불부  꺼야 다는 말도 이러  상이라 생  것이리

라.”(405)처럼 식민지 자본주  사회  곡  실논리  보편 다.

“돈이라면 편쟁이 편   맞  해  갖것  버리듯” “돈  얻

 해  생명이라고 내걸고 ”(406)는 존재  이를 는 

노 도, 그 이를 사  간  빼 는 병자 과부도 식민지 자본주  

근  사회  논리 가운데 지극히 상 인 존재가 는 것이다. 이러  

실  어 에  돌린 채 가부장  근  사회  리를 일  

강요 고 훈 는 ｢곡상｣  어 니는 가부장  시  강  

내낸다. 그  매질  가부장  사회  리에  과잉 모  통해,

즉 과도  훈  통해 역  모든 것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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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독자-남편  러싼 사에  모  돌 보다 훈  미

를 강조 며 폭  사  죽  이미지를 가 다. 일  강  편 

사에  어 니는 독자에 해 개심  도 거나 훈 는 존재

보다 독자에   사랑과 돌  양 행 를 통해  큰 울림

 갖는 존재  등장 다. 조차도 과잉  폭  나타내며 죽 과 

결합  , 조건  돌  어리 이나 가 사회  상  질 에 

 강 보다  미  것  등장 는 것이다. 미  모

 훈 이 니라 돌  행 를 견  , 독자 어 니  사 역시 

돌  심  그 미가 재편   있다.

4. 독자의 과 파시

“ 게는 一身一家를 망 고 크게는 一國家 一民族  망 는”27) 존재

 명 는 편쟁이가 모 과 결합  , 편쟁이 어 니는 러운 존

재  락과 를 변 다. 편쟁이 어 니  러움  자식  

 르는 ‘ ’  러움  는 동시에 어 니에게 함 써 

러움에 감염 다는 인식  나 간다. ｢곡상｣에  어 니 남이가 

버지  독이나 부도 함  들  얼굴에  견 며 이를 매질 듯,

독이나 , 감염  이미지는 부모인 독자  ‘ ’에  공포, 러

운  과 독  감염에  공포   사 다.

염상  ｢사랑과 죄｣에  편 독자는 스러운 구경거리  등

장 다. 지  병 자 거지를 견 고 면  그  모습에  

편쟁이인 모 해 집  연상 다. “ 이는 자 가 그 거지를 들여다

볼  여러놈들이 낄낄 이든 소리가 귀에 다시  소스라처 떠 자 얼

굴이   번 개 다. 그것  자  어 니라는 이나 자  처 를 웃

27) 南隊記者石火生, ｢顯賞讀物南北隊競爭記事, 殺人魔, 自身鬼阿片窟大探査記, 烈

風酷寒七晝夜에 單身  冒險大探査｣, �별건곤� 4 , 1927,2, 64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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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우슴 갓타야 가슴이 고 웟다.”28) 이 자신  편쟁이 

모에 해 느끼는 것  이며 운명  과 독  감염에  

공포이다. “해 집 는  경우에 일  난처가 ｢에미｣라는 

 마 이지만 이는 언  들 나 이 ｢에미｣라는 소리가 마  죄  

 손목에 자그럭 고 채어 주는 갑 소리가  소름이 끼 엇다.”(161)

에게 해 집  자신  몸  럽히고 실  자신  타락시키는 

러움  며 자신  속에 르는 러운 운명  연상시킨다.

편침 구를 늘어놓고 보는 사람마다 편  권 는 해 집  모습  

편에  , 근이 가진 멸  운명  단  보여주며 20  식

민지 도시 경  험함  변 다. 그  가 이 는 사람들  그

 에 감염 며 독자가 거나 범죄자가 다.

｢사랑과 죄｣에 는  과 감염이라는  이미지  함께 일

 강  민족  락  미를 편쟁이  체에 부여 다.

심부 라면 날  시 부  장 에 도 다  입장이  는 

드날릴 도 잇 드니라. ( 략) 그러나 편침에 신 를 마 고 나니 양 

말 에는 업지 못   조그마  뎍 인 이  것  자신도 몰르드니

라. 좀 추잡  말 갓지만 일신이 궁 면 몸에  못  버 가 이는 

법이라  나라  사회가 망 고 궁 면 이  버 도 니는 것이니

라.(420∼421)

명  생  고 작  첩이었  해 집이 편쟁이 범죄자  

락 듯 명  편쟁이 심부  사연  입쟁이가 편쟁이  몰락해

가는 과  집약해 보여 다. 자는 이를 ‘  나라  사회가 망 고 

궁’ 는 실과 결합 다. 해 집  롯해 소  속 편쟁이들  민족  

운명  러싼 러움, ‘벌 도 이는’ 실  시 다. 편쟁이  탄

28) 염상 , ｢사랑과 죄｣, �염상  집� 2, 민 사, 1987, 20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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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과 나라  망이라는 실이 결합 는 가운데 를 럽히는, 감염과 

 공포   어 니  러운 라는 논리가 민족  운명에 

 사를 가 지르는 것이다.

40 에  사량  ｢지 미｣는 통  이나 병균  감염이라

는 이미지를 역 해  민족  운명  동질감  편 독자  사를 

재편 다. 즉 ｢지 미｣에 는 편이 ‘ 게는 일신일가를 망 고 크게는 

일국가 일민족  망’ 다는 논리를 뒤집어 ‘민족  락이 독자를 낳는

다’는 사실  강조 며, 독자  ‘ 를 공 는’ 동족  어 니처럼 

돌본다는 역  사 다. ｢지 미｣는 조 이주민 사회 내부  열

 노동 경과 그들  돌보는 편 독자 노인 지 미  모습  조함

써 민 독자 노인  돌 이라는 미 운 사를 나타낸다. 시

우라(芝浦) 해  “각지   집(주  石炭짐)  푸는 일  는 

끼나 시(沖仲仕)”29)  함 집에  새우잠  자고 새벽부  늦게 지 

“12시간  고 인 勞動”(260)에 시달리는 조 인 이주민들  돌보는 

편쟁이 노인 지 미는 그들에게 ‘ 스러운 어 니’  같  존재이다.

지 미는 阿片쟁이  벌  나이 60인데 게다가 키는 헛말노 9尺이나 

 리카 람이 사나울 는 몸이 부러질 듯이 회 거린다. 그러나 

지 미는 늘 마라손 選手처럼  주  가슴에 언고  헐 거리며 분주히 

다닌다. ( 략) 지 미 니 처 부  이름이 없었 랴마는 이 에 

이름이 지 미가 고 말었다.(260)

 마른 몸  부러질 듯 청거리며 거  부 가  함 집  돌 다

니는 편쟁이 감 지 미는 이름조차 상실  존재, 고향과 근원과 체

 잃어버린 낙 자  다. 고향도 이름도 갖지 못  그에게 자신

 체  드러내는 징 는 조 인이란 것뿐이다. “지 미는 이 苦役

29) 사량, ｢지 미｣, �삼천리� 13권 4 , 1941.4, 260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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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사람들 區域에 살면 지 天涯孤獨  인간이다.”(261) 편쟁

이 노인이며 이름과 고향과 가족  상실  존재  지 미는 조 인 이

주민  자식처럼 보살 는 것  자신  체  인 다. 그러나 

편쟁이  그는 ｢사랑과 죄｣  해 집이 그  에게 감염과 

  공포를 가 는 존재이듯 그가 돌보는 이들에게 스럽게 

인식 는 존재이다. “거  사람들  지 미같  감  이 世上이 번

도 요  지 는, 외  조  사람에게 를 주는 存在라고 생각  

다.”(261) 그럼에도 같  ‘동포’  자 를 인   있 에 그는 이

역  동포에게  이고 인사를 고  원 며 병자를 돌보고 

지 돌본다. 이름조차 잃고 경멸 는 편쟁이 감 지 미는 이주

민 노역  장에  그들  돌보는 역 , 돌  어 니  자리 다.

그는 “朝鮮 장사 집 부엌 에 ” 지내면  “ 짓는 일  도 ”(261) 주

고 “ 가 깨워 달내  그러는 것도 이고, 단지 지 미는 가 얼마나 

그들  요 , 없어 는  人物인가를 리고  ”(262)는 생각에 

노동자들  깨우러 다닌다. 그는 동포를 돌보며 고향, 그것도 어 라 지

칭 지 고 막연히 해탄 건  경상도를 그리워 다. 연  체 는 

민족, 동족이란  공 가 모  돌  일 킨다.

지 미는 날 靑年時節엔 韓國兵丁이엿다. 兵丁도 正尉 드라 다.

그래 그런지 �회-잇 회-잇� 는 소리에는 목이 갈닌 듯 면 도 쇳소래 쟁

쟁  슬 푸른 데가 있다.( 략) 지 미는 窓  리만 개웃이 드리

고 �어  푼 � �어  푼 � 다. 어 는 사람들   거  

고 처다본다. 지 미는 慰安  주 는 듯이 희희희 웃어 이며 阿片  

면 진작 낳는다는 말  다. 그러면 모 들 벌  일어나며  것이나 

집어  냐고 다.(282∼263)

원 개  군  싸우느라 생  상처를 간직 , 구 국 다는 지

미  과거는 재  락과 며 편 독자  락 과 과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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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민지 라는 실  맥  시킨다. 그  락에는 국가  상

실과 거주지  상실, 지  가족과 이름  상실이라는 맥이 함께 게 

다. 이러  락 과  에  지 미는 이주민 동포에  돌  

통해 그  존재를 인 고 싶어 며 그들  돌본다는 욕망 에, 보

 양  해  역  조 인 노동자들에게 편  권 다. 그

에게 편  약 ,    있는 단  간주 는 닭에 그

는 돌  해 편  권 다. 가 니라 함께 락함 써, 편

 움 써 불우  실  고통  잊고 살 가게 다는 돌  역

 40  시  상황 속에  일  미를 갖는다. 편이 민족  망

는 것이 니라 망국이 편쟁이를 만든다는 진상  드러낼  역

 편쟁이 지 미는 망국  웅이며 스럽 에 고 다.30) 편

 권함 써 돌  행 다는 역 , 민 노인 독자  돌 이 이

주민 조 인 집단  보 다는 데  어지는 역 이 고함  낳는다.

편  권 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 독자  돌 이라는 역 인 

고가 가진 미는 슷  시  만주 조 인 사회  타락과 지식인  

를 사 는 ｢이 분 ｣    그 가 가 분명해진다. ｢이 

분 ｣는 “  도에 퇴 고 사회운동에 동  몸  쳤 일

이있는 지 ”이 “소  삼사 이후 사회운동이쇠멸 에 돌 자 그곳

나”31)  “북지에 도 생  역시 룸펜 에 모것도 니라고 

깨”(357)달 면  북경  동포 사회를 부랑  집단  인식 는 것  

이루어진다. “  그 도  것이다. 여  사람들  이름이조 인이

지 그실  고향 잃어버린 종속없는 집 들이 니든가?”(369) 편쟁이 

노인 지 미가 조  이주민에게 동질감  갖고 돌  극  

는 면, 지식인 지  북경  동포사회에  이질감만 느끼고 멸  토

30) 고함  미가 겨주는 쾌감과 이 불러일 키는 감 사이  경계 상

에  생 다. 장-  낭시 외 7인, � 고에 여-경계  미 , 미  경계�,

 역, 과지 , 2005, 248쪽.

31) , ｢이 분 ｣, �조 �, 1939.1, 357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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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슨민족 인 지를 가지 는 것  니지만, 일껏 여 지  불

상모양인 동포를 보 다는 것  그지없이 불쾌 일이었든 것이다. 허나 그

건 그사람  잘못이라 보다도 이 북경 - 니  침체 공  탓인

것만같 다.( 략)

｢日支衝突!｣

노 구에  일본군과 지나군이 면충돌  다는 것이었다.

｢ ! 드 여-｣( 략) 지   래간만에 찬란히 나, (378)

지  “이것이 이 가?”(372) 는 회  가운데 민 독자  

돌 이 니라 국 침략자  쟁과 를 통해 희망  품는다. 즉 일

본  침탈  부  매업에 있는 조 인, 모르히 에 독  

국인  구원 는 힘  간주 며 희 는 것이다. 지 에게 북경

 조 인과 편 독  일본  국 침략이나 식민 지 를 당 는 

이  작용 다. 그는 북경 조 인에 해 민족  동질감 신에 이질

감과 경멸  느끼며, 편에 독 는 신에 침략자  폭  들인

다. 이처럼 일 강  편 독자 사에  지식인  개조 욕망이 일

과 국  논리에 굴복 는 것이라면, 민 독자  돌  그 논리에 

균열  내며 항  역  행 는 것이다.

5. 결론

이상에  살펴본 것처럼 공포  매 , 를 변 는 상  

편과 편 독자  상  일 강  다양  소 에 나타나고 있다. 특

히 민 편 독자  상  돌 이나 훈  모 과 결부  사

 나타난다. 훈 는 어 니는 가부장  근  사회  논리를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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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요 는 존재  ｢ 맹｣에  엄격  어 니  상  나타난다.

가부장  목소리를 어 훈  강조 는 ｢ 맹｣  사에 해 ｢불효자

식｣  조건  돌  를 탕  독자  모  사를 펼쳐 

보인다.  상, 부랑  상  향   는 식민지 근  

가부장  자본주  실 논리를 훈 는 모  달리 항  지  

구 게 다. 독자 남편과 모  사는 훈  심  폭  결

말  가 는 사  집약 다. 강경  ｢마약｣과 희  ｢곡상｣  

독자 남편  러싼 내  사  자식에  과도   과

잉 모  훈  사 다. ｢곡상｣  내가 독자 남편에  처벌

 자식에  곡  폭 과 리  히스 리를 보여 다면 ｢마약｣

 내는 이에  지극   인  상과 미  희생  

보여 다. 훈 이나 이 일 강  가부장 사회  논리를 강요 는 

행 라는 에  볼 , 독자 모  사는 편  권 는 를 통

해 돌  고를 구 다. 사량  ｢지 미｣는 편 독자 노인이 

편  권함 써 역  돌 이라는 모  자질  는 사를 

보여 다. 이처럼 일 강  민 편 독자  상  모 과 결부

는 가운데 스러운  폭  낳는 히스 리, 독자  돌

이라는 역  통해 식민지 가부장  근  사회  상 에 균열  가

는 다양  사를 보여 다고 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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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The Representation of a Subaltern Opium Addict in the  Korean 

Novels at the Colonial Age 

: From View Point of the Maternity

Kim, Jue-Lee

This study aims to analyzes the representation of a subaltern opium 

addict in the Korean Novels after 1920s especially from the relation with 

maternity. We show and value a mother's blood relative love to her opium 

addict child, a woman's violence to her opium addict husband and a 

mother's hysteria and the sublime  maternity of a subaltern opium addict's 

in the novels at the colonial age. Apart from a maternal affection which 

contributes to the order of patriarchy with a mother's discipline, a mother's 

care to her child becomes blood relative love. And Chae, Mansik's ｢an 

undutiful son｣shows a mother's disgusting blood relative love to her 

opium addict son. The maternity put more stress a mother's disciplain than 

a mother's care and shows a violent narratives and the images of death in 

the narrative about a subaltern opium addic husband like Choi, Jeong-hei's 

｢Goksang｣and Gang, Gyeong-ae's ｢Drugs｣. Kim, Sa-ryang's ｢Zigimi｣

paradoxically shows a sublime maternal narrative that an old subaltern 

opium addict cares his brethren like their mother with inviting to opium 

addiction. The representation of a subaltern opium addict related to the 

maternity in the  Korean novels at the colonial age shows various 

narratives that break up the normality of a colonial modern patriarch 

society with the paradox as a disgusting blood relative love, a violent 

hysteria and a subaltern opium addict's care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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